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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해안 곰소만에서 곰소옆새우 Sinocorophium homoceratum 
(Yu, 1938)의 계절별 현존량 변동 및 염분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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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ysiochemical factors and seasonal variation in abundance of Sinocorophium homoceratum were 
examined at the intertidal flat in Gomso Bay, west coast of Korea, for one year. The salt tolerance of S. 
homoceratum was also investigated in the laboratory. S. homoceratum showed relatively high density in 
spring and summer, which were relatively high temperature (12 - 28°C) and low salinity (20.0 - 22.0 psu), 
and the lowest density in winter, which was low temperature (5°C or less) and high salinity (30-32 psu). 
Although immature individuals appeared throughout the year and juveniles did in all seasons except winter, 
ovigerous females were only collected from April to June. Relative growth of the head length and head 
width against the body length was best described by the primary regression equation. In experiments on 
salt tolerance in S. homoceratum, all individuals died after 24 hours at 0 psu. Six days after the start of 
the experiment, its survival rates (20.0 - 22.2%) at 28 - 35 psu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80.0 - 
82.3%) at 7 - 21 psu.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 homoceratum is a species well adapted to 
estuarine mudflat by digging burrows in a silt mudflat and maintaining a relatively high density in all 
seasons except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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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형 갑각류에 속하는 단각류(Amphipod)는 종

수로나 개체수로나 매우 풍부한 종류이다. 해산

종만으로도 지금까지 알려진 종수는 약 8,000여

종에 이르며(Nyssen, 2004), 현재까지도 매년 100
여종 이상의 신종이 보고되고 있다(De Bryoer 
and Jazdzewski, 1996).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약 

245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BIK, 2021). 단각류는 해양 및 담수에 서식하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3000/JFMSE.2022.8.34.4.648&domain=http://english.ksfm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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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sampling site in Gomso Bay, west coast of Korea. 

고 해양에서는 조하대 뿐 아니라 조간대에서도 

서식한다. 서식지는 펄, 모래, 암반지대는 물론이

고, 해조나 수중에서도 생활하여 자연환경에 매

우 잘 적응한 생물이라 할 수 있다.
단각류 중에서 Corophiidae 과에 속하는 

Corophium 속의 종은 일반적으로 온대 및 열대지

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해양에서 수

심이 얕은 연안이나 기수역의 하구에 분포한다

(Barnard and Karaman, 1991). 이 속에 속하는 종

들은 퇴적물 속에 굴을 파거나 관을 만들어 서식

하고 갯벌의 표면에서 자라는 니질성 규조류

(epipelic diatom)와 유기쇄설물 입자(detritus)를 주

로 먹고 생활한다(Cunha et al., 2000). 또 이들은 

수심이 얕은 내만 같은 곳에서 치어의 좋은 먹이

가 되며, 간조 시에는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한

다(Peer et al., 1986).
Sinocorophium homoceratum (Yu, 1938)는 최근

까지 발해만의 중국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Yu, 1938; Ren, 2007), 한국 서해 곰

소만의 기수역의 갯벌에서도 본 종이 높은 밀도

로 서식하고 있음이 국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Ko et al., 2017). 그러나 지금까지 이 종에 관한 

연구는 모두 분류와 분포에 관한 것일 뿐 생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S. homoceratum과 같은 하구역에 서식하는 단

각류는 일반적으로 염분 내성이 강하고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에도 잘 견딜 수 있으므로 해양 및 

하구역 퇴적물의 오염물질의 독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생물지표종(bioindicators)으로 이용될 수 

있다(Marsden et al., 2000).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에서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S. homoceratum에 대한 생태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면 이 종에 대한 생태적 

관심이 더 커지고 이용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람사르 습지보호지역으로 인

위적 교란이 비교적 적고 보존이 잘 된 곰소만 

갯벌에서 서식하고, 생물검정(bioassay)을 위한 표

준생물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단각류인 S. 
homoceratum의 수온, 염분, 함수율, 입도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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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식 환경과, 상대성장, 연간 현존량의 계절변

동 및 염분 내성 등을 규명하는 데 있다.

Ⅱ. 연구 방법

1. 채집 장소와 시기 및 단각류 채집

채집 장소는 국내에서 인위적 교란이 비교적 

적어 보존이 잘된 전라북도 줄포생태공원 앞쪽의 

곰소만 갯벌(35° 34ʹ 46.37ʺ N; 126° 39ʹ 59)을 채

집지로 선정하였다([Fig. 1]). 채집기간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이며, 1년간 매월 1회씩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에서의 채집은 간조 

때 조간대 상부 하천 주변의 경사면에서 3회 반

복하여 표본을 채집하였다. 채집 시에 기온과 갯

벌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였다.
단각류 Sinocorophium homoceratum을 채집하기 

위해 갯벌 저층의 퇴적물을 직경 10 ㎝, 높이 20 
㎝ 크기의 PVC 파이프를 사용하여 이 종이 서식

하는 깊이 이상으로 충분히 코어링(coring)하였다

(3회 반복). 채취한 퇴적물은 건조되지 않도록 보

냉박스에 담아 실험실로 운반되었다. 정량적 분

석을 위해 실험실에서 50∼500 ㎛의 체(sieve)를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퇴적물 속에 잠입해 있는 

단각류를 분리하여 ㎡당 개체수로 환산하였다.

2. 퇴적물 분석

퇴적물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공정시험 기

준’(MOF, 2013)에 따라 실험실에서 입도분석과 

함수율을 조사하였다. 입도분석 방법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젖은 상태 그대로 약 20∼30g을 

취하여 500 ㎖ 비커에 담아 시료 전처리를 하였

다. 입자의 침강속도가 입자크기에 비례한다는 

이론(Stock 법칙)에 근거한 피펫팅법을 이용하여 

퇴적물 입자의 무게를 측정하고 무게비율로 평균

입도를 계산하였다. 퇴적물 내에 포함된 해수의 

비율, 함수율의 측정은 해저퇴적물을 채취하여 

5g의 질량을 측정한 뒤 건조기에서 80℃로 24시

간 건조하여 건조 전후의 무게 차이로부터 측정

하였다. 

3. 단각류의 성장단계 구분 및 크기 측정

퇴적물에서 분리해 낸 단각류는 70%의 에틸알

콜에 보존하였고, 현미경 하에서 암수 및 성장단

계를 구분하여 계수하되 성숙 암컷은 포란 수도 

함께 계수하였다. 성장단계별 구분과 개체수 파

악을 위해 해부현미경(Nikon, SMZ-U) 및 고배율 

생물현미경(Nickon, Optiphot-2) 등을 이용하였다. 
성장단계는 Omori and Tanaka (1998)을 참고하여 

유체, 미성숙, 성숙 암컷, 성숙 수컷, 포란 암컷의 

5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구분방법은 암컷의 복란

엽과 수컷의 생식기로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였으

며, 보육낭 내에 난을 포함한 암컷은 포란 암컷

(ovigerous female)으로 분류하였다. 성적 이형이 

나타나지 않는 작은 개체는 유체(juvenile)로 분류

하였다. 상대성장을 파악하기 위해 각 개체의 체

장과 두장을 현미경(Nickon Eclipse TS 100) 카메

라와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Leopard 2009)를 사용

하여 그 길이를 0.1 ㎜까지 측정하였으며, 체장은 

갑각의 정단부에서 꼬리(telson)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4. 염분농도별 생존율 조사

Sinocorophium homoceratum의 염분에 대한 내

성을 파악하기 위해 채집지의 온도 25℃, 염분 

22 psu로 유지된 사육수조에 4일 동안 순치하여 

실험 시료를 안정화하였고, 이후 염분에 대한 생

존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염분의 농도는 3 ℓ 

비커에 여과해수와 천일염을 이용하여 0 psu부터 

7 psu 단위로 35 psu까지 6구간으로 나누어 염분 

농도를 설정하였으며(0, 7, 14, 21, 28, 35 psu), 각 

농도별 500 ㎖ 비커에 암수 구별 없이 15마리씩 

수용하여 3회에 걸쳐 반복 실험하였다. 염분의 

측정은 염도 측정기(HM digital, SB1500PRO)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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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6일 동안 이루어졌고, 매일 오후 3시에 

열대어 침강성 사료(TetraBits, Tetra)를 막자사발

에 넣고 잘게 갈아 분말이 비커 수면을 약간 덮

을 정도로 급이하였고 사망개체는 발견 즉시 제

거하였으며 증발된 수량은 증류수로 보충하였다. 

5. 통계처리

Sigma Plot 통계 package(Sigma Plot ver.12, 
2010)을 이용하여 단각류의 현존량과 환경의 물

리화학적 요인과의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계절별 

현존량의 차이 및 염분 농도에 따른 생존율의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Holm-Sidak method로 사후 

검정을 수행하였다. Excel 2013 version (Microsoft 
Office)을 이용하여 두장과 체장 간의 상대성장식

을 구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수온 및 염분

현장에서 연구기간 동안 측정된 기온과 갯벌 

표면 온도는 각각 2.6~25.0℃, 0~28℃ 범위에서 

변동하였다. 기온과 갯벌 표면온도는 비슷한 경

향을 나타내었으나, 5~7월에는 갯벌 표면 온도가 

기온보다 약간 높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기온보

다 약간 낮았다([Fig. 2]). 
갯벌 표면수의 염분은 20~32 psu 범위에서 변

화하였다. 염분 농도는 대체로 7월, 8월 여름철 

홍수기에 낮게 나타났고 겨울과 가을 갈수기에 

비교적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Fig. 2]).

2. 퇴적물 입도 및 함수율

채집지역 3개의 정점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 전

체 평균 입도는 4.33∼6.57Ø이며, 퇴적물 입자크

기로 보면 Sand 4.1%, Silt 71.2%, Clay 24.7% 정

도로 실트 성분이 우세한 펄 갯벌의 구조를 보였

다(<Table 1>).
함수율의 연 평균 분포는 28.1∼34.4%로 큰 차

이는 없었고, 춘계인 5월에 33.2%, 하계인 7월에 

34.4%, 추계인 10월에 28.2%, 동계인 2월에 

28.1%로 나타났다(<Table 2>). 

[Fig. 2] Seasonal changes in salinity and temperature at the sampling site, Gomso Bay, west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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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 Silt (%) Clay (%) Mean grain size (Ø)
4.1 71.2 24.7 4.3∼6.6

<Table 1> Texture and grain size of the sediments at the sampling site

Feb May Jul Oct
Range 25.5∼29.6 28.6∼36.2 31.6∼38.5 25.8∼29.5
Mean 28.1 33.2 34.4 28.2

<Table 2> Moisture content (%) of the surface 10 cm of the sediments at the sampling site

Factor r p-value
Air temperature (℃) 0.775 0.003*

Temperature of surface sediment (℃) 0.772 0.003*

Salinity of surface sediment (psu) -0.770 0.003*

Moisture content of sediment (%) 0.789 0.211ns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 values between abundance of Sinocorophium          
homoceratum and some physicochemical factors during the sampling period at the sampling 
site. * significant at p < 0.05; ns not significant

3. 상대성장

가. 체장과 두장과의 관계

Sinocorophium homoceratum (Yu,1938)의 암컷과 

수컷의 체장(BL, x)과 두장(HL, y)에 대한 상대성

장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암컷: y = 0.12x + 0.0747, R² = 0.907

수컷: y = 0.11x + 0.0419, R² = 0.907
상대성장 분석결과 암컷과 수컷 모두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두장이 증가하였으며, 체장이 증

가할수록 수컷에 비해 암컷의 두장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Relationship between head length and body length in female (circles, solid line) and male 
(squares, broken line) of a mudflat amphipod, Sinocorophium homocer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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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장에 대한 두폭의 상대성장은 체장 약 

4.5 ㎜부터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Fig. 3]). 

4. 단각류의 월별 현존량 및 물리화학적 
요인과의 관계

총 현존량은 6월에 최대, 2월에 최소 밀도를 

보였고, 계절별로는 대체로 춘계, 하계 및 추계의 

현존량이 동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Fig. 
4]), 하계와 동계의 현존량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계절별 현존량: F = 6.355, 
d.f. = 3, p = 0.016; 하계 vs. 동계: t = 4.244, p = 
0.017).

개체군의 성장단계별 월별 조성 비율을 보아 

성숙한 암컷은 3∼6월, 9∼12월에 출현하였고, 그 

중 포란한 암컷은 4∼6월에 출현하였다. 유체는 

12월과 1월을 제외하고 연중 출현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6∼8월에 높은 밀도로 출현하였다. 
미성숙 개체는 연중 출현하였고, 그 중에서도 7
월과 10∼12월에 비교적 높은 밀도로 나타났다

([Figs. 5 & 6]). 
채집 장소에서의 기온, 염분 및 저질의 함수율

과 같은 물리화학적 요인과 단각류 S. 
homoceratum의 현존량과의 상관관계를 <Table 3>
에 나타내었다. 기온 및 갯벌 표면 온도와 단각

류 현존량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p < 0.05). 저질의 함수율과 단각류 현존

량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성

은 없었다(p > 0.05). 그러나 저질 표면수의 염분

과 단각류 현존량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p < 0.05). 

5. 염분농도별 생존율 변화

실험실 내에서 S. homoceratum 단각류를 0~35 
psu 농도에서 6일 동안 노출시킨 후의 생존율을 

[Fig. 7]에 나타내었다. 0 psu에서는 24시간 후에 

모든 개체가 사망하였다. 28 psu와 35 psu에서는 

평균 최종 생존율이 각각 22.2%, 20.0%로 0 psu
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이들 상호 간에는 유의차가 

없었다(P > 0.05). 7~21 psu에서는 중간 사망 개

체가 매우 적고 6일 후에는 평균 생존율이 각각 

82.2%, 80.0%, 83.3%를 보이며 다른 염분농도의 

생존율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1). 

[Fig. 4] Seasonal variation in total abundance (mean ± sd) of a mudflat amphipod, Sinocorophium 
homoceratum at the sampling site, Gomso Bay, west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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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asonal compositions of the developmental stages of a mudflat amphipod, Sinocorophium 
homoceratum at the sampling site, Gomso Bay, west coast of Korea.

[Fig. 6] Seasonal variation in density of mature female, immature and juvenile of Sinocorophium 
homoceratum at the sampling site in Gomso Bay, west coast of Korea.

Ⅳ. 고 찰

S. homoceratum이 서식하는 곰소만 갯벌의 입

경은 3.7∼10.4Ø의 범위로 평균 7Ø의 평균 입도

를 나타내어 퇴적물 분류상 세립질 퇴적물(4Ø 이

상)에 해당하였다(Kim et al., 2008). 본 조사지역

의 퇴적물의 조성은 모래 4.08%, 실트 71.25%, 

점토 24.67%로 실트가 우세한 펄 갯벌이었다. S. 
homoceratum은 펄 갯벌이 아닌 사니질이 우세한 

인근의 저질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 종은 앞다리에 의해 펄과 같은 연약한 지반에 

구멍을 파서 잠입하기 쉬운 환경에 잘 적응한 생

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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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urvival rates (%) of a mudflat amphipod, Sinocorophium homoceratum six days after exposure 
to different salinities in the laboratory. Survival rat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Holm-Sidak post hoc test, p > 0.05)

S. homoceratum이 서식하는 저질의 함수율은 

28.07∼34.40%로 단각류 현존량과는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함수율은 갯

벌의 입도 조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종의 서식지역은 입도 조성에서 점토가 포함된 

실트질의 저질이 수분을 충분히 포함하여 질퍽거

리며 작은 하중에도 쉽게 함몰되는 곳이었다. 본 

종이 서식하는 조간대 최상부는 간조시간이 최대 

6시간 정도로서 노출로 인한 건조가 생물의 생존

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위치이다. 한 예로서 

Jaramillo(1987)는 사니질의 조간대에 서식하는 단

각류는 높은 온도와 건조 스트레스 때문에 현존

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종이 서식하고 있는 저질은 비록 서식장소가 

조간대 최상부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항상 

3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식

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암컷과 수컷의 체장과 두장 간의 상대성장을 

비교한 결과 초기에는 수컷의 두장이 암컷의 두

장보다 다소 높았으나 체장 약 4 ㎜부터 암컷의 

두장이 수컷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차 암컷이 성숙하여 번식하는 과정에서 

수컷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므로 

먹이를 섭취하는 구기를 포함하는 암컷의 두부가 

수컷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온도는 염분과 더불어 기수역에 서식하는 생물

의 생활사를 좌우하는 주요 환경 요소이다

(Sainte-Marie, 1991; Neuparth et al., 2002). 본 연

구에서도 온도와 염분이 S. homoceratum의 현존

량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비생물적 요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기온 및 갯벌 표면 온

도와 단각류 현존량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저온기에 현존량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별 총 

현존량은 춘계와 하계에 비교적 높았고 추계인 

10월, 11월에도 대체로 높은 밀도를 보였으나, 수

온이 가장 낮은 동계에는 가장 낮은 밀도를 나타

내었다. 성장단계별로는 암컷 성체는 7, 8월을 제

외한 4~12월에 나타나고 5월에 최고 밀도로 출현

하였다. 포란한 암컷은 4∼6월에 집중적으로 나

타났으며, 미성숙 개체는 연중 출현하였고, 어린 

유체는 저수온기인 12월과 1월의 동계를 제외한 

전 기간에 나타났다. 
갯벌 표면 온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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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ceratum은 최저 0℃에서 최고 28℃까지 변동

하는 동안 연중 채집되었으나 주로 온도가 높은 

춘‧하계(12~28℃)에 총 현존량이 높았고, 수온 하

강기인 9월에 약간 감소한 후 다시 소폭 증가했

다가 동계에는 감소하여 5℃ 이하의 저온기에는 

최저 현존량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집지에서의 갯벌 표면 염분은 

20.0~32.0 psu의 범위로 변동하였고, S. homoceratum
의 현존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에 오히려 

염분은 20.0~22.0 psu로 가장 낮았으며, 단각류 

현존량과 염분 간에 유의성이 있는 강한 음의 상

관성을 나타내었다.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진 염분 내성에 관한 실

험에서 각 염분 농도별 생존율을 보면 0 psu에서

는 24시간 후에 모든 개체가 사망하였다(여기에 

추가적인 실험으로 0 psu를 수돗물 대신 담수 양

어지의 물을 사용하였을 때는 3일 동안 약 60%
가 생존하였다). 7∼21 psu에서는 6일 후 최종 생

존율이 80%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었고, 
고염분인 28~35 psu에서는 6일 후 최종 생존율이 

약 20%였다. 
서식지에서의 염분농도가 20.0~22.0 psu로 가장 

낮았던 시기에 S. homoceratum의 총 현존량이 상

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실험실 내에서 7∼21 psu
에서의 생존율이 다른 염분 농도에서의 생존율보

다 더 높았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적인 실험으로 담수 양어지의 물에

서 수일간 생존하였다는 것은 여름철 홍수기 간

조 시에 하천수가 범람하여 S. homoceratum의 서

식지가 하루 이틀 정도 담수로 잠기게 될 때에도 

생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S. homoceratum의 서식지가 홍수 등으로 육지

에서 유입되는 담수에 2, 3일 이상 장기간 침수

되는 경우에는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장의 염분 변화와 실험실에서의 

염분 내성과 관련된 실험 결과로 보아 본 종은 

폭 넓은 염분 농도의 변화에도 비교적 잘 적응하

는 광염성이지만 특별히 7~21 psu의 기수역에 잘 

적응된 것으로 판단된다. 
Sinocorophium속의 종들은 대부분 조간대에서

부터 천해까지 서식하지만, S. lamellatum, S. 
monospinum, S. triangulopedarum, S. dongtanense, 
S. hangangense 등은 기수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Ren and Liu, 2014). 지금까지 

Sinocorophium속 중에서 기수종으로서 한강 하구

에 서식하는 S. hangangense이 유일하였으나(Kim, 
2012), 이번 연구로 S. homoceratum은 S. 
hangangense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기수산 

종으로 보고된다. 
온도와 염분 이외에도 다른 환경요인이 작용하

여 개체수 변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온대역에 속하는 일본 큐슈 조

간대에서 Corophium volutator orientalis의 개체수 

밀도는 본 연구에서의 S. homoceratum과 유사한 

변동을 보였으나 그 밀도 변화는 본 연구에서는 

조사하지 못한 먹이환경과 관계가 큰 것으로 보

고했다(Omori and Tanaka, 1998). 
번식과 관련하여 본 종과 같은 Sinocorophium 

속에 속한 종들의 번식에 관한 보고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Corophium 속 단각류는 대

체로 봄에서 가을에 번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Sheader, 1978; Flach, 1992; 
Kevrekidis et al., 2005). 본 연구에서 S. 
homoceratum의 포란 개체가 4~6월에 집중되어 채

집되었고, 어미의 보육낭에서 나온지 얼마되지 

않은 어린 유체가 동계를 제외하고 연중 출현하

였지만 6~8월에 유체의 현존량이 상대적으로 높

았던 것으로 보아 주 번식기는 춘계 및 하계이

며, 최저 수온기인 겨울을 제외하고 봄에서 가을

까지 번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곰소옆새우 Sinocorophium homocer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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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1938)의 서식 환경, 성장, 번식 및 현존량 

변화를 알기 위해 서해안에 위치한 곰소만 갯벌

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매월 간조 

시에 현장에서 조사하였고 실험실 내에서 염분 

농도에 대한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본 종의 서식환경으로서 표층 갯벌 온도는 연

간 0~28℃였고, 퇴적물 입도는 모래 4.1%, 실트 

71.3%, 점토 24.7%로 실트가 우세한 펄 갯벌이

며, 퇴적물의 함수율은 평균 28.1~34.4%로 변동하

였다. S. homoceratum은 연중 출현하였을지라도 

총 현존량은 높은 온도(12~28℃)와 낮은 염분

(20.0~22.0 psu)이었던 춘계와 하계에  상대적으로 

높았고, 낮은 온도(5℃ 이하)와 높은 염분

(30-32psu)이었던 겨울에 가장 낮았다. 포란한 암

컷은 4∼6월에 나타났으며, 미성숙 개체는 연중 

출현하였고, 유체는 저수온기인 겨울을 제외한 

전 기간에 걸쳐 채집되었다. 체장에 대한 두폭의 

상대성장은 체장이 약 4.5 mm부터 암컷의 성장

이 수컷의 성장보다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염분에 대한 내성으로 0 psu에서는 24시간 후

에 모든 개체가 사망하였다. 6일 후 고염분인 

28~35 psu에서의 생존율(20.0~22.2%)은 7~21 psu
의 생존율(80.0~82.3%)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

다. 이번 연구 결과로 보아 S. homoceratum은 실

트질의 펄 갯벌에 굴을 파고 서식하며, 저수온기

인 겨울을 제외한 전 계절에 비교적 높은 밀도를 

유지하고 기수역에 잘 적응된 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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